
｜일시｜ 2019년 10월 10일 (목) 13:30~16:30    ｜장소｜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지하철 이용노선

노선출구

1, 2호선시청역 ⑤번 출구

정류장명버스번호

프레스센터(02507)(마을) 종로09, 종로11

시청앞, 덕수궁(02286)
(간선) 103, 150, 401, 402, 406, 604, N16(심야) 
(지선) 1711, 7016, 7022

시청광장(02641)(간선) 172, 472, N62(심야)

시청역(02503)(마을) 종로09, 종로11

버스 이용노선

서울시청
다목적홀 8층

나눔터

2019

｜일시｜2019년 10월 10일 (목) 13:30~16:30 ｜장소｜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주최｜ ｜주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사라지

고 산모들은 홀로 남아‘독박 육아’로 표현되는 엄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건강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

해 생애 초기 육아를 돕고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서울시는‘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간호사의 가정방문은 가정방문 만으로 끝나지 않고, 간호사를 통해 다른 엄마들을 만

나게 되고,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를 맞이하기 위해 엄마가 열어 놓은 문을 통해 

제대로 된 공동체라면 마땅히 주어져야 할 공공서비스가 엄마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을 모토로 한‘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는 많은 산모와 가족들이 참

여하였고,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을 국

내로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이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매해 배출되어 100명에 이르렀고, 작년에만 서울시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를 둔 16,000 가정을 방

문하였습니다.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나눔터’행사를 개

최합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산모들이 육아 경험을 나누고 우리 공동체가 아이

와 아이를 키우는 가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보편방문, 지속방

문, 엄마모임, 연계서비스로 구성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자세한 면모를 보실 기회입니다. 공평한 미래

를 열기 위해 인생의 첫 장을 여는 아이들을 위해 사회가 무엇을 준비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

니다.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9년 10월

서울특별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지원단

사회

등록 및 전시

내·외빈 소개 

인사말

축  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경과 보고

자치구별 기념 사진 촬영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경험과 정보 나눔터

엄마의 육아경험 공유

아동발달 상담 코너

아기 마사지 교육

똑똑똑, 아기와 엄마는 잘 있나요? 저자와의 만남

사업관련 각종 정보부스 운영

사업 참여자의 발언대

종합정리

전희원 서울시 아나운서

 

박원순 서울시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박경옥 서울시 건강증진과장

강영호 지원단장, 서울대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13:30~14:00 

14:00~14:05

14:05~14:10

14:10~14:15

14:15~14:20

14:20~14:50

14:50~15:30

15:30~16:20

16:20~16:30

<신청방법> 이메일 : equitystart@daum.net

            사업에 참여하셨던 산모님께서는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영유아건강 간호사에게 신청하세요.

※ 수유 공간이 준비됩니다.


